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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3개항살롱에서 펼쳐진‘우리 가곡, 제물포의 봄’ 

 - 6주간 진행된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마지막 여정 ‘제물포의 봄 연주회’열려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6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아트플랫폼 칠통

마당에서 ‘제물포의 봄 연주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주회는 1883개항살롱(개항장 및 내항 현장지원센터)의 시민참

여 프로그램 ‘우리 가곡, 제물포의 봄’의 6주간 여정의 아름다운 

마무리로 참여자들의 발표회로 진행됐다. 

‘우리가곡, 제물포의 봄’은 1883년 인천 개항 이후, 140여 년의 역

사와 함께 시대별로 대표적인 한국 가곡을 배우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이다.지난 3~4월, 6주에 걸쳐 우리 가곡에 얽힌 흥미로운 일화를 설명

하며 참여자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수업이 진행됐다. 

그동안 대표적인 한국 가곡을 배우고, 배운 곡 중 한 곡을 선택해 발

표하며 격변의 시대로 불리는 개항기의 역사적․시대적․공간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이 발표한 곡은 격변의 시

대와 해방 이후의 제물포의 봄이 찾아오는 시기로 나누어 김동진의 

‘수선화, 목련화’, 김성태의 ‘동심초’, 김규환의 ‘남촌’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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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개항기 의상을 입고 그간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며 연주

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류윤기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1883개항살롱의 이번 가곡배우기 프로

그램은 지난해 진행한 ‘풋풋한 나의 클래식’과 ‘작은 음악회’가 

참여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은데 이어, 역사와 음악을 깊이 있게 경험

하고 싶은 시민을 위해 기획됐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

예술 향유에 대한 갈증도 해소하고,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도 시

민분들의 많은 관심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883개항살롱의 시민참여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사항은 1883개항살롱

에서 운영 중인 인스타그램(@1883gaehangsalon), 페이스북 등의 누리

소통망(SNS)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행사 관련 사진은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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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우리가곡,‘제물포의 봄’ 연주회 홍보자료

○ 포스터

○ 리플렛


